
조영신(26)

공개된 정보

2019년 12월 1일 밤 11시 30분경, 유명 영화감독 최승배가 스튜디오 촬영장 안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시체
는 천장 높이 설치된 조명 레일에 매달려 있었고, 목에는 두꺼운 전선이 감겨있었다. 주변에 사다리나 높이 
올라갈 만한 물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살 같지는 않다. 이날은 심야까지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다. 촬영 중
인 영화는 ‘뒤틀린 정원’. 교외의 대저택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비극을 그린 내용이다. 최근 영화계에서 VIP 
대접을 받고 있는 명배우 조영신이 주연으로 결정되며 촬영 전부터 화제가 되었다.

최승배가 죽은 것은 오후 10시부터 11시 30분 사이다. 촬영 중에는 스태프가 다 모여 있었고, 오후 10시부터 
휴식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사체의 최초 발견자는 단역 배우 김주원, 발견 시각은 11시 30분이다. 스튜디오
는 시가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고, 넓은 장대 숲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인이 드나들었을 리는 없다. 현
장의 인원 중 알리바이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총 4명. 범인은 반드시 이 안에 있다.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증언에 따른 타임라인

오후 10시 조민형, 최승배의 심부름으로 촬영장을 나감

이수현, 컨테이너로 출발

김주원, 주차장에서 대본 연습

오후 10시 10분 이수현, 컨테이너에서 쉬다가 잠듦

오후 10시 30분 조영신, 숙소로 출발

오후 10시 40분 조민형, 철물점 도착

오후 10시 50분 조민형, 사다리 구입, 다시 촬영장으로 출발

오후 11시 조영신, 숙소 도착

오후 11시 10분 조영신, 촬영장으로 출발

오후 11시 30분 김주원, 촬영장에 미리 왔다가 최초로 시체 발견

조민형, 촬영장 복귀

이수현, 비명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뒤 촬영장 도착

오후 11시 40분 조영신, 촬영장 복귀



당신의 행적

당신은 10년 전 ‘캔디걸’로 은막에 데뷔한 인기 절정의 배우다. 이번 최승배 감독의 영화에도 단독 주연으로 

발탁되었고 ‘거장과 대배우의 재회’라는 이슈로 대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크랭크 인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위기가 닥쳤다. 최 감독이 당신의 마약 중독 사실을 알아챈 것. 

최 감독은 당장 마약을 끊지 않으면 영화에서 하차시키고 마약 중독 사실도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엄포에 놀

란 당신은 한동안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금단현상이 점점 찾아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감독은 당신에게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다. 그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암시하려 했고, 왠지 스킨십도 잦아

진 느낌이었다. 당신은 불안한 마음과 금단현상에 시달리다가 참지 못하고 마약 거래상에게 다시 연락했고, 

12월 1일에 대금 결제를 하기로 약속했다.

사건 당일, 당신은 겉옷을 가지러 숙소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거래장소를 향했다. 거래장소가 숙소와 반대

방향이기도 했고, 혹시 모를 미행을 방지하기 위해 10시 30분쯤에야 출발했다. 거래장소를 향해 가던 중 당

신은 숲길에 주차된 조민형의 트럭을 발견하고 잠시 놀랐지만, 다행히도 트럭 안에 조민형은 없었다. 거래장

소에 도착한 당신은 현금을 약속한 사물함에 넣어두고, 약이 들어있는 사물함 열쇠만 챙겨서 가지고 돌아왔

다. 돌아오는 길에, 낮에 미리 촬영장 근처 숲길에 숨겨둔 캐리어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애써 안색을 밝게 하며 촬영장에 돌아온 당신은 촬영장에 벌어진 사건을 보고 기쁨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감각은 기시감이었다. 당신은 10년 전에 일어난 똑같은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캔디

걸’ 촬영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조감독 조승원도 10년 전 이렇게 목을 매었다. 조승원은 아직 어려서 무

시당하던 당신의 재능을 칭찬해주고 언젠가 대배우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던 유일한 사람. 10년 전 승원이 

장난삼아 만들어주었던 ‘대배우 증서’도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다. 진짜 대배우가 되겠다는 약속을 10년 전

의 마음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다.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동안 숨겨온 비밀이 어이없게 들킬

지도 모른다. 차 안에 넣어둔 전기충격기와 의료용 고무줄이 신경 쓰인다. 전기충격기는 최승배의 스토킹

을 우려해서 사뒀을 뿐이고 의료용 고무줄은 마약 투약을 위해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그걸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다.

조영신(26) 여

→ 당신은 범인이 아니다.

* 비밀: 마약 중독 사실을 최승배 감독에게 들켜 협박당하고 있었다.

* 승리조건: 1. 범인을 찾아낸다. 2. 범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키지 않는다.




